
금주의 농사메모

기 간 2022년 11월 13일 ～ 2022년 11월 19일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내                          용 

  벼는 내년 사용할 고품질 품종 확보와 보급종 종자신청, 맥류는 배수로
정비와 안정월동을 도모한다. 마늘·양파 역시 배수로 정비와 월동준비를 철
저히하고 과원은 동해예방을 위해 노력한다. 겨울철 사료작물은 생산성을 
높이고 마르거나 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땅 눌러주기를 한다.
1. 벼농사
  ○ 2023년 사용할 볍씨는 지역 적응품종 중에서 수매 품종과 품종 특성

을 고려하여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고품질 품종을 확보한다. 
  ○ 벼 보급종은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품종 특성을 미리 알아보

고 기간 내에 시·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도록 한다. 신품종으로 바꿔 
재배하거나, 시범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재배할 농가는 품종의 적응지
역, 시비량, 병해충 등 재배 특성에 유의하여 품종을 선정한다. 자가 
채종 종자 또는 자율 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시·군농업기
술센터에서 종자 활력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한다. 등숙기 잦은 강우에 
따른 수발아 피해 발생 종자는 발아 검사 필요하다. 벼 보급종 종자 
신청은 11. 22. ~ 12. 20.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.

2. 밭작물
  ○ 보리·밀 등 맥류는 습해에 약한 작물이므로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

야 한다. 논의 끝머리에 좌우로 배수로를 내고 배수로가 서로 연결되
게 하여 배수구로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. 습해를 받은 포장은 겨울
을 나는 동안에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해지게 되어 동사하거나 말라 
죽게 되므로 반드시 배수를 철저히 하여 서릿발 피해 및 습해를 막아
주어야 한다. 

  ○ 늦게 파종한 지역은 퇴비나 볏짚 등 유기물을 피복해주며 복토를 충
분히 하여 안전월동을 도모해 준다.



3. 채    소
  ○ 마늘·양파 본답은 배수로를 정비하여 토양 과습에 의한 습해를 예방

하고, 피복한 비닐은 흙으로 덮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
월동준비를 철저히 한다.

  ○ 양파를 늦게 심은 포장은 동해 예방을 위해 부직포나 유공비닐을 피
복한다. 아주심기 후 10일 전후, 2~3m 간격 고정핀으로 고정한다.

     * 무처리 대비 상품수량: 부직포 199%, 무공PE필름 179%, 유공PE필름 164%
  ○ 논 양파 재배 시에는 11월 중순이후 늦게 심은 경우 부직포로 이중피

복 한다.
  ○ 전년도 양파 노균병 발생포장 및 발생 우려지역은 정식 후 7일 간격

으로 2회 예방적 방제한다. 
  
 4. 과    수 
  ○ 세력이 많이 약해진 과원에서는 잎이 떨어지기 전에 요소 3～5%를 

엽면시비한다.
  ○ 월동준비를 위해 나무 원줄기에 백색 수성페인트를 칠하거나 짚·신문

지·반사필름 등 보온자재로 피복한다.
  ○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수확 후부터 땅이 얼기 전까지 충분히 관수

한다. 토양이 지나치게 건조하면 언 피해 발생이 증가한다. 사질토는 
4일 간격 20mm, 양토는 7일 간격 30mm, 점질토는 9일 간격 35mm 
관수한다.

  ○ 수세가 약해진 나무는 가지치기를 최대한 늦추어 실시하거나 겨울철
이 아닌 월동 이후인 3월 하순~4월 상순에 실시한다.

5. 축    산
  ○ 겨울 사료작물은 땅이 얼기 전에 땅 눌러주기를 하면 생산량이 많아 

진다. 땅을 눌러주면 토양수분을 보존하고 뿌리를 토양에 밀착해 겨
울철에 마르거나 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. 사료작물을 눌러주지 않
아 겨울철에 마르거나 언 피해를 입으면 봄철 풀사료 생산성이 크게 
떨어진다. 특히 이탈리안라이그라스(IRG)는 뿌리가 땅 속 깊이 내려
가지 않고 흙 표면에 넓게 퍼져서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눌러줘야 한
다. 트랙터에 롤러를 붙여 눌러주는 것이 가장 좋으며 진압할 때 트
랙터를 너무 빠르게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
